
이튼튼치과의원 칼럼

붓고 피 나는 잇몸,
어디까지 회복되나

잇몸 염증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부터 남는지

대표원장 이 동 훈

치과보철과 전문의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차례

머리말

살살 닦으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03

1장

건강한 잇몸은 닦아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04

2장

한 번 난 피보다 반복되는 피가 중요합니다
05

3장

잇몸은 돌아오고, 붙은 자리는 남습니다
06

4장

피가 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
08

자주 묻는 질문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10

이번 호에서 기억할 다섯 가지

핵심 정리
12

참고문헌

이번 호에서 참고한 자료
13

2



머리말

살살 닦으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칫솔질을 하다 피가 나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첫 질문이 대

개 같습니다. 이제부터 살살 닦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피가 비치는 자리는 대개 덜 닦인 자리입니다. 살살 닦으면 피는 멎습니다. 다만

멎은 것은 표시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게 닦으시라는 말씀도 아닙

니다. 이 글은 그 사이를 적으려고 합니다.

이런 적 있으신가요

칫솔질할 때 피가 비친다

잇몸이 붓고 눌리는 느낌이 있다

아침에 입안이 텁텁하다

치과에 간 지 1년이 넘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피가 난다

이가 예전보다 길어 보인다

찬물에 뿌리 쪽이 시리다

이 사이에 음식이 자주 낀다

왼쪽은 한번 보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오른쪽은 이미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이튼튼치과의원 대표원장 이동훈 드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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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건강한 잇몸은 닦아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잇몸 질환의 국제 분류는 잇몸 건강을 염증이 없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건

강과 잇몸 염증을 가르는 기준을 탐침했을 때 피가 나는지 하나에 두었습니다.1

치아와 잇몸이 맞닿는 좁은 틈에 세균막이 쌓이면 잇몸 안쪽의 가는 혈관이 늘어

나고 조직이 무릅니다. 그 상태에서 칫솔모가 닿으면 피가 비칩니다.

다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이미 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 1. 건강한 잇몸과 부은 잇몸

같은 치아, 같은 자리입니다. 오른쪽은 잇몸 속 혈관이 늘어나 조직이 무른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서 쇠맛이 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는 동안에는

침이 줄고 세균막이 그대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밤사이 가장 오래 방치된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침의 그 맛이 알려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칫솔을 피하면 표시만 사라집니다. 저는 그 이유로 살살 닦으시라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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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한 번 난 피보다 반복되는 피가 중요합니다

한 번 피가 났다고 잇몸병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지가

다릅니다.

치주치료를 마치고 관리받던 환자 쉰다섯 명의 잇몸주머니 1,054곳을 4년 넘게

본 자료가 있습니다. 네 번의 검진에서 네 번 모두 피가 난 자리는 이후 잇몸뼈에

붙어 있던 자리가 떨어질 확률이 30%였습니다. 한 번도 나지 않은 자리는 1.5%

였습니다.2

스무 배 차이입니다.

그림 2. 네 번 중 몇 번 피가 났는가

4회 30% 3회 14% 2회 6% 1회 3% 0회 1.5%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연구진이 마흔한 명을 2년 반 동안 지켜본 자료에

서, 계속 피가 나지 않은 자리가 실제로 안정되어 있을 확률은 98%였습니다.3

출혈은 나빠진다는 예고라기보다, 괜찮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만 두 연구 모두 이미 치주치료를 받고 관리받던 분들을 본 것입니다. 치과에 오

래 다니지 않은 상태에 이 숫자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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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잇몸은 돌아오고, 붙은 자리는 남습니다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잇몸이 내려앉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개는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원래 높이가 드러난 것입니다. 치석이 덮고 있던

뿌리 면이 드러나 며칠 시린 경우도 있습니다.

되돌아오는 것과 남는 것이 다릅니다.

염증이 잇몸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돌아옵니다. 청결을 회복하면 세균 구성까지 정

상 쪽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잇몸 염증을 만들었다가 해소시킨 연구

스물두 편을 모은 고찰에서 확인됐습니다.4

그림 3. 잇몸에 머문 염증과 뼈까지 내려간 염증

왼쪽은 돌아오는 범위입니다. 오른쪽은 붙어 있던 자리가 떨어진 뒤입니다.

염증이 잇몸 아래로 내려가 치아와 뼈를 붙잡고 있는 섬유와 뼈까지 닿으면 다릅

니다. 그 자리가 떨어지면 치료로 염증을 없애도 붙어 있던 높이는 돌아오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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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국제 분류가 치료를 마친 그런 잇몸을 줄어든 치주조직이라는 별도의 이름

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1

피가 멎어도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줄어든 채로 안정된 것입니다.

같은 합의문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치주염을 앓았던 사람은 잇몸에 염증이 다

시 생기면 여전히 치주염 환자로 봅니다.1 그래서 한 번 잇몸치료를 받으신 분께는

검진 간격을 더 짧게 말씀드립니다.

부기가 빠진 것과 붙은 자리가 내려간 것은 겉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잽니

다. 탐침은 눈금이 있는 가는 기구입니다. 한 치아에 여섯 군데를 돌아가며 잇몸

속 깊이를 재고, 그 자리에서 피가 나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부어 있는 자리에서는

조금 따끔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탐침으로 잇몸 속 깊이를 잽니다

깊이와 출혈을 자리마다 따로 적습니다. 뼈의 높이는 엑스레이로 함께 봅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다음 검진에서 같은 자리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2장의 횟수

도 이렇게 쌓인 기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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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피가 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

담배가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12,385명의 잇몸 141,967곳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치석이 있거나 잇몸주머니가 4mm 이상인 부위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서 피가 날 가능성이 5.7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열 개비를 넘게 피

우는 사람에서는 1.3배에 그쳤고, 이 값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었습

니다.5

나빠지고 있는데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림 5. 같은 상태, 다른 신호

잇몸 속 상태는 같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신호만 다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출혈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깊이와 뼈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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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하실 일은 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칫솔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에 댑

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는 칫솔모가 닿지 않으므로 치실이나 치간칫솔이 맡습니

다.

그림 6. 칫솔이 닿는 면과 닿지 않는 면

경계에 대는 것과 세게 문지르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위 연구 서른다섯 편과 3,929

명을 모은 고찰에서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더한 쪽이 잇몸 염증을 줄였지만, 근거

의 확실성은 낮음에서 매우 낮음이었고 효과의 크기가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6

그래서 저는 어느 도구를 쓰시라고 미리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검진에서 피가 나

는 자리를 함께 보고, 그 자리에 닿는 도구를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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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잇몸이 부었는데 며칠 기다려도 되나요.

한 곳이고 칫솔이 잘 닿지 않던 자리라면, 그 자리를 제대로 닦는 것만으로 며칠

안에 가라앉기도 합니다. 다만 같은 자리가 반복해서 붓거나, 누를 때 아프거나,

고름이 비치면 기다리는 동안 안쪽이 진행됩니다.

칫솔질할 때 피가 나면 살살 닦아야 하나요.

피가 비치는 자리는 대개 덜 닦인 자리입니다. 힘을 빼는 대신 칫솔을 치아와 잇몸

의 경계에 정확히 대고 작게 움직이십시오. 세게 문지르는 것과 경계에 닿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가 멎으면 나은 것인가요.

잇몸에만 머물던 염증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담배를 피우시면 나빠지는 중에도

피가 잘 나지 않습니다. 이미 붙은 자리가 떨어진 뒤라면, 피가 멎은 것은 줄어든

상태에서 안정됐다는 뜻입니다.

임신 중에 잇몸에서 피가 더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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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잇몸 염증의 정도를 키우는 조건으로 국제 분류에 올라 있습니다.1 원인은

그대로 세균막이므로 하던 관리를 더 꼼꼼히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치료가 필

요한 상태인지는 오셔서 보고 정합니다.

잇몸이 내려앉은 것은 다시 올라오나요.

염증으로 부었던 것이 가라앉으면서 낮아 보이는 것은 되돌아오는 범위입니다. 붙

어 있던 자리가 떨어져 내려간 것은 스스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둘은 겉으로 비슷

해 보여서 재 보아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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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 기억할 다섯 가지

핵심 정리

1 건강한 잇몸은 닦아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피가 비치는 자리는 대

개 덜 닦인 자리입니다.

2 한 번 난 피보다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피가 중요합니다. 네 번 중

네 번 난 자리와 한 번도 나지 않은 자리는 스무 배 차이였습니다.

3 피가 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그 자리가 안정되어 있을 확률이

98%였습니다.

4 잇몸에 머문 염증은 돌아오고, 붙어 있던 자리가 떨어진 것은 남습

니다.

5 담배는 나빠지는 중에도 출혈을 가립니다. 그때는 깊이와 뼈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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